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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 결의대회 진행
 정순영 기자  승인 2021.06.19 17:55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까지 344명의 산재사망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재사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포함

한 전국 7개 시도에서에서 동시다발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의 결의발언을 시작으로 중대재

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언을 마친 후 7대의 방송차와 약 50여명의 조합원들이 둔산동 타임월드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타임월드 정문까지 행진을 마친 후 약 40분동안 투쟁사 및 문예공연을 진행했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의 대

회사를 마무리로 합동추모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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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각 산별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각 산별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강진 통일위원장 등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대전교육청앞 사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등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타임월드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문예공연을 하고 있는 몸짓패 '해방'



문예공연을 하고 있는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



발언하고 있는 -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전병덕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대전세종건설지부 김명환 지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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